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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학생본부(본부장 봉건

우)는 5월 29일(목) 14시 경상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선대위 대학생본부(본부장 주경민), 

경북도당 선대위 대학생본부(본부장 박기정), 부산시당 선대위 대학생본부

(본부장 한세인), 경남도당 선대위 대학생본부(본부장 김수원)가 공동 주최

했다. 

 안도영 김해시 갑 대학생위원장과 류성국 前 경남도당 대학생위원회 사

무국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대구·경북권역과 부산·울

산·경남권역이 각각 최저임금 위반 순위 1위와 2위를 기록했다”며 “노

동법 공백과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

혔다.

 주경민 대구시당 선대위 대학생본부장은 “심화하는 지방소멸 문제는 대

한민국 전체의 경쟁력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지역특성을 살려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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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정 경북도당 선대위 대학생본부장은 “학과 통폐합, 등록금 의존, 신

입생 미달 등으로 경북 대학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밝히며 “지방대

학 생존을 위한 재정 투자와 특성화 육성 정책 실시, 청년이 정책의 주체

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참여 구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세인 부산시당 선대위 대학생본부장은 “부산의 청년에겐 일자리와 주

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학교 잔여 부지나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

용해 공공기숙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수원 경남도당 선대위 대학생본부장은 “경남에서 태어나 자란 청년들

이 성인이 되어서는 하나둘씩 서울행 KTX에 몸을 싣는다”며 “경남의 

풍경에는 텅 빈 대학가와 고령화, 소멸 위기만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수원 본부장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해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과감한 재정 투

자, 정책 설계, 그리고 조정과 실행을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

다”고 밝혔다. 

 한편, 봉건우 중앙선대위 대학생본부장은 “이번 기자회견을 끝으로 전국 

순회 기자회견 프로젝트, 릴레이스피커가 종료됐다”며 “수도·강원·제

주권,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까지 순회하며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

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봉건우 본부장은 “경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1020세대 청년·대학생

의 생생한 목소리가 제도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

부를 드러냈다. 

붙임 기자회견 현장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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